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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 보도자료 

재규어 C-X16 

전체 요약 
· 미래 하이브리드카의 성능을 제시하는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 컨셉 스포츠카 
· 과감한 재규어 디자인 방향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자태
· 프론트윙의 곡선, 후면부의 헌치, 넓은 루프 라인 등 세 개의 뚜렷한 ‘하트라인(heartlines)’이 돋보이는 관능적인 형태
· 감각적인 적색 가죽으로 마감된 운전자 중심의2인승 실내
· 최대출력380마력(280kW)과 최대토크 332lb ft(450Nm, 45.9kg.m)의 V6 3.0리터 슈퍼차저 엔진  

· 126마력에 달하는 놀라운 리터당 출력
· 획기적인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70kW(96마력)와 235Nm(24kg.m)에 달하는 출력 강화
· 0-62mph(100km/h)를 4.4초에 도달, 최고속도186mph(300km/h) 발휘, 50-75mph(80-120km/h) 가속 시간 2.1초 기록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5g/km이며, 전기 동력만으로 최고속도 80km/h 도달
· 스티어링 휠에 장착 된 ‘푸쉬 투 패스(Push to Pass)’ 버튼으로 작동되는 하이브리드 부스트 기능 

· 재규어 ‘리모-그린(Limo-Green)’ 연구 프로젝트 및 컨셉 슈퍼카C-X75에서 착안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기술
· 보다 민첩한 반응 속도를 위해 비틀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알루미늄 구조
· 퀵쉬프트 변속이 적용된 8단 ZF 변속기 

· 연비를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스타트/스톱 기능 

· 듀얼 기능의 원형 컨트롤에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합시킨 스위치기어
· 단축키가 적용된 재규어의 차세대 터치스크린 

· 인텔리전트 벤팅 시스템(Intelligent Venting System)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클라이미트 컨트롤(Advanced Climate Control)
· 탄소 섬유의 중심축으로 요추 지지력이 향상된 첨단 시트 
C-X16
“C-X16은 21세기 재규어 스포츠카에 대한 흥미진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규어의 감각적 디자인과 맹수 같은 민첩성, 놀라운 성능을 함축하고 있으며, 미래의 환경 친화적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규어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 애드리안 홀마크(Adrian Hallmark)
C-X16 컨셉카는 재규어가 앞으로 나아갈 디자인 및 기술의 방향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C-X16 는 지난 수 십 년간 재규어가 개척해온 프런트 엔진, 후륜 구동 방식에 50:50의 무게 분배를 적용한 고성능의 21세기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이다. 

재규어의 모토인 ‘고성능의 재정립’을 보여주는 C-X16의 시스템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대출력 380마력(280kW)과 최대토크 332lb ft(450Nm, 45.9kg.m)를 발휘하는 프로토타입 V6 3.0 리터 알로이 수퍼차저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의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는 출력70kW, 235Nm(173lb ft, 24kg.m) 출력의 전기 모터가 추가됐다.

8단 변속기와 경량의 알루미늄 차체는 C-X16이 정지상태에서 62mph(100km/h)까지 단 4.4초 만에 도달하고 186mph(300km/h)의 최대속도를 발휘하며 41mpg(UK 갤론)의 연비 효율성 및 165g/km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랑한다.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차체는 C-X16의 기계 장치를 최대한 가까이 감싸고 있어 이미 수상 경력이 화려한 재규어의 디자인 언어가 한 단계 진화된 재규어 스포츠카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릴이 형성하고 있는 중심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주요 라인들을 길게 늘리고 휠을 최대한 코너로 떨어뜨려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한 재규어의 모습을 완성시킨다.

미니어처 OLED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재구현된 회전식 컨트롤과 같이 주요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스포츠카의 럭셔리와 실용성의 조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스마트폰 통합 기능인 ‘커넥트 앤 뷰(Connect and View)‘ 시스템으로 연결된 기기의 화면을 중앙 터치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중앙 스크린은 주요 메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가 포함된 2세대 터치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과 알칸타라(Alcantara®) 소재의 마이크로 스웨이드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C-X16의 잠재된 성능을 강조하는 경량 알루미늄, 고급스러운 피아노 블랙, 다크 크롬 및 탄소 섬유의 조합으로 재규어 차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급 소재가 실내 전반에 적용됐다. 수동 조작 가능한 버킷시트는 경량의 합성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시트의 중심 구조에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여 내구성 및 지탱을 강화시켰다.  

성능의 재정립
“C-X16은 재규어의 스포티한 특성과 미래형 파워트레인 기술을 향한 선도적인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차량으로 감성적 및 이성적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재규어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 애드리안 홀마크(Adrian Hallmark)

2010년에 공개된 컨셉 슈퍼카 C-X75는 주행 거리가 대폭 개선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보이며 고성능 차량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C-X16은 오늘날 환경 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생산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재규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재규어 성능의 원동력은 차량의 민첩성, 출력 대 중량비 및 친환경성에 초점을 둔 ‘어드밴스드 알루미늄 아키텍처 프로그램(Advanced Aluminium Architecture programme)’으로부터 시작됐다. 동급 최강의 설계에 ‘기술 전략 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와 공조 하에 진행된 ‘리모 그린 프로젝트(Limo Green project)’를 통해 컨셉 수퍼카C-X75에서 한 층 더 발전된 실험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더해졌다. 

C-X16은 운전자의 주행 경험과 차량의 친환경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현실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성능 진화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C-X16은 차세대 재규어 스포츠카의 친환경적 동력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C-X16 컨셉카는 알로이 V6 엔진에 포뮬러원 KERS 시스템에서 착안한 전기 모터를 조합하여 성능이 강화된 실험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고성능의 프로토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째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푸쉬 투 패스(Push to Pass)’ 시스템을 통해 이미 놀라운 파워를 자랑하는 V6 엔진을 한 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며, 둘 째는 연료 소비의 절감, 셋 째는 낮은 스로틀 오프닝에서 최대 50mph(80km/h)까지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는 전기차로 주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텔리전트 스타트/스톱 시스템
재규어의 8단 트랜스미션에 적용된 인텔리전트 스타트/스톱 시스템은 스포츠 세단 XF에 최초로 탑재되어 큰 호평을 얻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정지 후0.3초 만에 엔진을 멈추고 트윈 솔레노이드 스타터(Twin Solenoid Starter)를 작동시켜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가속 페달로 옮겨지는 사이에 엔진을 재가동 시킨다. 수퍼차저 엔진에 최초로 적용된 이 시스템은 현재 생산 중인 어떠한 경쟁 차량도 따라잡을 수 없는 완벽한 성능과 빠른 리커버리를 제공한다. 
에너지 리커버리
C-X16의 스타트/스톱 시스템은 기어박스에 단일 유닛으로 설치된 트랜스미션 통합 발전기에 연계되어 기능성을 확대했다. 완벽한 무게 배분을 위해 좌석 뒤에 고정된 1.6KWH 리튬 이온 배터리팩이 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재규어는 모터스포츠 환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KERS(Kinetic Energy Recovery System)을 채택했다. 뒤 차축 전기유압 브레이크의 에너지 재생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팩 충전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필요 시 사용 가능한 추가 동력
대시보드의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전기 모터의 추가적 부스트 사용이 가능할 때를 알려 준다. 충전이 완료되었을 시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푸쉬 투 패스(Push to Pass)’ 버튼으로 길게는 10초까지 70kW(95마력)의 출력 및 24kg.m의 토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연 시간 없이 바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배터리는 지속적으로 자동 충전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수퍼바이조리 컨트롤러(Hybrid Vehicle Supervisory Controller)가 시스템 전반을 통제한다. 

C-X16의 배터리팩과 전기 모터는 모두 액체 냉각되어 사용 중 누적되는 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엔진 기반이 아닌 전기 가동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클라이미트 컨트롤 시스템으로부터 냉각된 공기를 공급 받아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무게 배분을 향상시키고 극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킴으로써 민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휠베이스 내부에 설치되었다.
V6 수퍼파저 엔진
차량 앞면에 위치한 3.0 리터 V6 슈퍼차저 엔진의 최고출력은 380마력(280kW), 최대토크는 332lb ft(450Nm, 45.9kg.m)이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재규어 AJ-V8로부터 개선된 V6 슈퍼차저 엔진은 고효율, 고출력의 휘발유 기반 내연엔진이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신형 V6 엔진은 강도와 세밀함의 향상을 위해 크로스 볼트를 장착한 베어링이 설치된 고압 다이캐스트 블록의 8 실린더 엔진과 마찬가지로 경량 알루미늄 구조를 채택했다. 실린더 당 4개의 밸브가 설치된 콰드캠(quad-cam)은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보어 및 스트로크를 위해 최적화된 V6엔진은10.5:1로 향상된 압축비와 함께 2세대 직접분사 연소 시스템을 제공한다. 6세대 트윈 보어텍스 루트 타입(sixth-generation twin vortex Roots-type) 수퍼차저 시스템을 위해 개선된 전자식 바이패스로 보다 정확한 부스트 컨트롤이 가능하여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성능 및 세밀함
이와 같은 효율성의 제고로 V6 엔진은 126마력의 리터당 출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성능 강화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정지상태에서 60mph(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4.4초, 최고속도 186mph(300km/h), 50-75mph(80km/h-120km/h) 가속 시간은 2.1초로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 C-X16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탄소 배출량은 165g/km까지 감소되었으며, 연비는 14.5km/l를 기록한다. 
재규어만이 지닌 강력한 파워와 섬세함을 동시에 보장하는V6 엔진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특허를 획득한 시스템인 독립 회전식 균형장치가 설치되었다. 부드럽고 파워풀한 V8엔진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V6 또한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특징을 지녔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V6는 북미 배출가스 기준인SULEV 30과 EU-6(EU VI standards)에 부응하여 개선된 연료 소비 및 배출량을 자랑하며, 엔진음 또한 웅장하다. 

디자인
“C-X16은 처음의 원칙에 충실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재규어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 철학의 진일보이자 드라마틱하며 혁신적인 스포츠카의 미래를 향한 방향 제시이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라인과 목적을 띄고 있는 디자인은 재규어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재규어 디자인 디렉터, 이안 칼럼(Ian Callum)
재규어의 디자인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드라마’일 것이다. C-X16또한 2인승 스포츠카의 전통을 재규어만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스포츠카의 디자인은 기계적 요소와 차체 구조 간의 관계로 간단히 정의 될 수 있다. 재규어의 목표는 언제나 그래왔듯 재규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강력하고 탄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차량의 형태가 기능적 요소를 최대한 밀착하며 감싸는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건매탈(Gunmetal)로 마감된 C-X16의 공간, 움직임, 표면 어느 것 하나 낭비 없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각각의 목적에 충실히 기여한다.  
매끄러운 라인
C-X16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재규어의 디자인 언어를 한 차원 향상시켰으며, 프론트윙의 주름, 테일을 감싸는 후면 헌치, 넓은 루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하트라인’을 통해 심플함의 미를 보여준다. 

“C-X16의 자태는 이 차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이고 디자인의 모든 면모를 끌어낸 제품이기도 합니다. 역동적인 감성을 자아내기 위해 세 개의 상징적 하트라인을 최대한 뒤쪽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C-X16은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어 디자인 디렉터, 이안 칼럼(Ian Callum)
C-X16에는 모서리를 부드럽게 마무리한 사다리꼴의 그릴 등 재규어가 새롭게 채택한 상징적 스타일링이 적용되기도 했다. C-X75 컨셉카에서 착안하여 XF와 XJ에도 사용된 이러한 스타일링은 차량 전단부의 중심점에 위치하여 백미러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뚜렷한 윤곽
단단한 클램쉘(clamshell) 보닛은 프런트 윙의 상측 모서리를 따라 이어지는 두 개의 날카로운 선으로 드러난다. 프런트 윙은 유입된 공기가 도어를 따라 흐르는 숄더 라인으로 섞여 들어가기 전에 그릴 측면에서 공기를 나누는 아가미 형태의 스트레이크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프런트 윙 라인의 중요성은 헤드라이트의 각진 형태로 인하여 더욱 강조된다. 시선을 차의 윤곽을 따라 위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는 윙의 라인에 맞추어 자리잡고 있다. 수평 프런트 윙의 벤트는 보닛의 벤트와 같이 탄소 섬유로 마무리 되었다.
프런트 윙 라인은 차량의 허리 부분에서 시작하여 재규어의 상징인 탄탄한 헌치를 감싸며 이어지는 두 개의 콜라병과 같은 정교한 주름으로 인해 더욱 돋보인다. 그리고 이 라인은 아래쪽을 향하여 차의 후면을 감싸며 비행기의 뒤쪽 날개의 모습을 본 딴 테일로 이어진다. 

테일 주름 바로 밑 측면을 둘러싸며 C-X75의 디자인 테마를 이어나가는 미등은 리어 트랙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으며, 그릴과 마찬가지로 재규어의 스포츠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에어로다이내믹한 심플함
C-X16의 흠 잡을 곳 없는 강인함과 주행 시 차량 측면의 공기의 흐름이 끊이지 않기 하기 위해 도어의 손잡이는 돌출되지 않고 차체와 완전한 평면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손을 가져다 데면 손잡이에 장착된 터치 센서가 무소음 모터를 작동시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나타난다. 
아름다운 심플함을 추구하는 C-X16에는 불필요한 윙이나 스포일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운포스는 전면 스플리터에서 공급 되고 벤투리 효과를 이용한 테일 디자인과 사이드 빔은 차량 측면을 따라 부드럽게 공기를 이동시킨다. 이 모든 것은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다. 루프의 곡선과 테일이 만나는 지점의 날카로운 주름 또한 고속 주행 시 차체로부터 깔끔하게 공기를 분리시켜줌으로써 에어로 다이내믹한 심플함을 더욱 강조한다.
탄소 섬유로 마감된21인치 합금 휠과 차체 간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구조는 정지 시에도 C-X16에 내재된 힘을 여실히 드러낸다. 

인테리어 
가죽, 알칸타라 마이크로 스웨이드, 경화 알루미늄, 탄소 섬유와 다크 크롬 등의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드라마틱한 붉은 빛의 차량 내부는 문이 열리고 운전자와 승객이 안으로 들어 가는 순간 C-X16의 외관에서도 느껴지는 매력을 더욱 배가한다. 

주적색의 인테리어 

C-X16은 운전자에게 최대한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플러스원(One plus One)’의 컨셉을 강조한다. C-X16의 놀라운 잠재력은 인테리어의 메인 컬러로 선택된 강열한 주적색을 통해 한 층 뚜렷이 드러난다. 

항공기에서 착안한 레이아웃 

조이스틱 형태의 기어레버나 재규어의 클래식 레이싱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토글 스위치의 돌출 부분 등 C-X16은 항공기의 여러 인체공학적 요소를 채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를 둘러싸는 형태로 최상의 전방 시야를 제공하며, 프런트 윙 상단의 날카로운 주름으로 차량 코너부의 정밀도를 확보하였다. 

대시보드 상단은 인텔리전트 벤팅 시스템(Intelligent Venting System)을 장착하여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첨단 공조시스템에 탑재된 고차원의 이중 벤트는 전투기 ‘타이푼’에서 착안한 것으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를 강하게 내보냄으로써 캐빈의 온도를 신속하게 조절하며, 목표 온도에 도달 시에는 작동을 멈춘다. 

도어 손잡이가 작동 전까지는 그 형태를 숨기고 있듯,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내부 공간 또한 ‘필요해 질 때까지 숨겨두는’ 기능이 적용되었다. 시동을 켜면 항공기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팅 시퀀스가 중앙 콘솔 아래에 위치한 디스플레이에 전원을 공급한다. 언뜻 보면 TFT스크린 같은 이 장치는 재규어 스포츠카의 상징 중 하나인 트윈 다이얼 계기판으로, 불투명한 유리 뒤에 숨겨져 있다.

듀얼 기능 스위치 기어
재규어는 이미 터치스크린 기술의 선두에 있다. 중앙스크린의 양 끝으로는 상위메뉴 단축키를 제공하는 두 줄의 ‘홈’키가 장착되어 차세대 터치스크린의 모습을 제시한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렛 등의 스마트기기와 같이 멀티모드기능을 탑재하였다. 

회전식 난방 조절기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양극산화 처리된 건매탈(gunmetal)을 소재로 한다. 각각의 조절기 중앙에는 사용에 따라 변화하는 미니어처 O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컨트롤을 회전시키면 해당되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컨트롤을 누르면 좌석의 냉난방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 

기어레버와 다이나믹 모드 셀렉터 스위치는 기능을 강조하는 붉은 빛의 경화 알루미늄으로 둘러 싸여 있어 탄소 섬유가 감싸고 있는 스위치기어의 다크 크롬이 돋보인다. 

연결성 

중앙 콘솔의 암레스트에는 재규어의 ‘커넥트 앤 뷰(Connect and View)’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블랙베리와 협력으로 개발한 ‘커넥트 앤 뷰(Connect and View)’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앞 좌석 사이의 알루미늄 트레이에 연결 시킬 수 있으며, 연결 된 스마트폰의 스크린은 중앙터치스크린에 그대로 표시된다.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기능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발신과 수신은 물론, 일정 관리, 길 찾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탄소 섬유 구조 

경량의 합성 재료로 만들어진 인체공학적 레이싱 시트는 추가적인 중량 경감을 위해 수동 조절 기능을 장착했다. 시트 등받이를 받히고 있는 탄소 섬유의 스파인은 시트를 한 층 견고하게 한다. 

중앙 콘솔에서부터 후륜 서스펜션 터렛에서 고정되는 부분에 이르기 전까지 좌석 사이를 가르고 둘로 나누는 브레이싱 바에도 내구력 향상을 위해 탄소 섬유가 활용되었다. 대시보드와 드라이브 섀프트 사이를 유기적으로 흐르는 맞춤형 승객용 손잡이가 감싸는 중앙 콘솔에도 탄소 섬유가 사용되었다. 바닥은 재규어의 마름모 패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작업으로 새겨진 폴트로와 프라우 가죽으로 마무리 된 헥스패턴이 적용되었다. 마름모꼴의 패턴은 알칸타라 가죽으로 마감처리를 한 천장에도 사용되었다. 

앞 좌석의 뒤쪽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과 하이브리드 주행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가 위치한다. 최적의 무게 분배를 위해 배터리팩과 인버터는 내장형 발열판과 함께 설계된 알루미늄 커버 아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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